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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수님을 증거하는 움직임이 거세어지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

위기감을 느끼고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. 가말리엘은 전에 있었던 

몇몇 그룹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이 죽었을 때 저절로 사그러 든 것을 상

기시켰다. 결론적으로 가말리엘은 “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

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

면 무너질 것이요 39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

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” 라고 말했

다 (사도행전 5:38-39).     

가말리엘의 이 생각을 한 번 적용해 보자. 우리들 중 흥분해서 영

적인 지도자 즉, 가족 중 연장자 혹은 교회 안의 롤모델 등을 따라 본 

적이 있을 것이다. 하지만, 그 사람이 떠나거나 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

되었는가? 여왕벌이 죽었을 때 벌떼는 어떻게 되는가? 얼마나 많은 가

족들이 무너졌는가? 한 때 영감을 주던 그 리더가 인도하던 교회에서 

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떠났는가? 

가말리엘은 왜 그 그룹들이 결국에 그렇게 흐지부지 되었는지를 

분명히 말한다. 즉, 그 사상과 그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

것이라는 것이다 (사도행전 5:38).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그룹에서 이

런 일은 두 지점에서 명백히 일어난다. 하나는,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

서 임명한 사람이 아닐때, 그리고 다른 하나는, 따르는 자들이 진실로 

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닐 때이다. 따르는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따

르지 않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.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

적인 리더를 따를 때 (이는 큰 실수이다), 다른 하나는, 그 따르는 사람

에게 진실한 믿음이 없을 때이다. 두번째 경우는 지도자가 가까스로 

그 그룹이 유지되게 붙잡고 있는 경우다.    

사사 시대가 이의 전형적인 예이다.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

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. 하지만 “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

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좇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

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”다 (사사기 2:19). 혹시 여

러분의 믿음도 이렇지 않은가? 거짓인가? 표면적인가? 여루분의 삶

에 리더들이 있기에 그냥 붙잡고 있는 시늉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? 

그 리더가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? 무너질 것인가? 

가말리엘은 계속해서, “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

를 무너뜨릴 수 없”을 것이라고 말한다 (사도행전 5:39). 하나님의 

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론 중에 하나가 이 생각에 기

초한다.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산

되지 않고 하나가 되었으며, 성장했고, 예수님 보다 더 큰 일을 했다. 

이는 이 움직임이 사람의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

롯된 것임을 증거한다. 어떤 사람은, “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

살아나셔서,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”고 그 이

유를 말했다.  

어떤 그룹이 그들에게 안 좋은 일에 생길 때에도 흩어지지 않

는 것이 그 그룹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의 증거라는 

가말리엘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,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

터 비롯된 백성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됨에서 볼 수 

있다.  이렇게 볼 때, 예수님이 하신, “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

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”는 말씀의 의미가 더해진

다 (요한복음 13:25). 붙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예수님께

서 하신 기도를 기억해 보라. 그를 믿는 모든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

해 기도하지 않으셨는가 (요한복음 7:21).     

결론 1. 만일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흩어진다면 그 

공동체에서 그리스도는 무었이었는가? 2. 먼저 간 크리스챤 리더들

의 염원은 그들이 간 뒤에도 그 공동체의 단합이 지속되는 것이다. 

그들이 떠날 때 그룹이 흩어지게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

가 아니다. 3.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기억하라: “우리의 소망은 오직 

예수의 의와 피 외에 어떤 다른 것 위에 없나니 … 다른 곳은 다 꺼

지는 모래이니, 나는 그 단단한 바위 그리스도 위에 서리라. 


